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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직접 계량 가능해진다.

- 국표원, 직류 전력량계 계량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 -

□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풍력 등),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등 에너지 신산업의

확대로 직류전력 계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직류 전력량계의

계량표준을 마련했다.

<신재생에너지 ① 발전, ② 저장, ③ 소비 흐름 예>
 

현행

* AC: 교류, DC: 직류, → 전류변환을 의미함

에너지 손실, 설비
복잡, 구축비용 증가

향후

에너지효율 향상,

설비비용 절감,

정확한 계량

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직류 전력량계의 형식

승인기준*을 마련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*하기로 했다.

* 전력량계 기술기준 고시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206호)

ㅇ 이에 따라 직류 전력량계는 계량정확도, 내구성 등 계량신뢰도를

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계량기로 관리하며, 직류 전력량계의 개발과

보급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그 동안 국내에는 직류 전력량계가 없어 직류전력 계량 시에도 교류

전력량계를 사용해 왔으나,

ㅇ 계량을 위해 직류-교류 간 전력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변환 손실이

최대 20%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ㅇ 이번에 마련된 계량표준에 따라 신뢰성이 확보된 직류 전력량계가

시장에 출시되면 , ❶전력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력

손실을 막아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(사례1), ❷소비자가 안심

하고 직류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(사례2).

<직류 전력량계를 법정계량기로 관리 전후 비교>
 

o (사례1) 한전으로부터 에너지저장장치(ESS)특례할인* 요금적용을 받기 위해 최근
개발한 직류 전력량계 기반의 에너지저장장치를 도입한 공장장 B씨는 한전으로부터
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직류 전력량계 기반의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해서는 할인
요금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.

* ESS 특례할인 : 경부하시간(23시∼9시)에 ESS를 충전하면 전기요금 50% 할인,

피크시간에 방전에 전력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량 3배만큼 요금 할인

현행 신재생에너지(DC) → DC/AC 변환 → AC 계량 → AC/DC 변환 → ESS 저장

향후 신재생에너지(DC) → DC계량 → ESS 저장

o (사례2) 최근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A씨는 지방 출장을 가던 중 고속도로
휴게소에서 급속충전(직류)을 하게 되었다. 우리나라는 교류로 배전을
하는데 충전기에서 직류로 급속충전하면 내 차에 실제로 충전되는 양이
얼마인지 정확하게 계량이 되는지 A씨는 의구심이 들었다.

현행 전기자동차 충전기 → AC 계량 → AC/DC 변환 → 전기자동차 충전

향후 전기자동차 충전기 → AC/DC 변환 → DC 계량 → 전기자동차 충전

□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“신뢰성이 확보된(형식승인을 취득한) 직류

전력량계 시장 출시로 직류전력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이 더욱 가속화될

것으로 예상된다.”라면서,



ㅇ “향후 사물인터넷(IoT) 융복합 계량기 등 차세대 스마트미터링 분야의

표준 개발·보급에도 박차를 가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

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
계량측정제도과 이지훈 연구사(☎ 043-870-54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